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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과 활이야기

 

1. 머리말 

우리나라는 ‘동이족(東夷族)’으로 불릴 만큼 다른 민족으로부터 활을 잘 쏘는 민족

이라고 인식되었다. 활쏘기에 대한 우리 민족의 관심은 활쏘기 교육과 활쏘기의 모습

을 알 수 있는 유물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고구려는 경당(扃堂)을 설치하여 활쏘기를 

익히게 했으며 신라에서는 8세기까지 관리를 선발할 때 활쏘기를 시험으로 보았다. 그

뿐만 아니라 고구려인들은 벽화에서 활을 쏘는 역동적인 궁사의 모습을 표현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활쏘기가 낯설지 않은 것이었음이 사실이다. 우리 민족에게 활쏘기는 아

주 오래전부터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교육적으로도 중요한 대상이었다. 

본 글은 우리나라의 활쏘기 중요성을 주목하여 조선 시대 활쏘기 의례인 대사례(大

射禮)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에는 시행된 대사례는 원래 국가 제사의 

참석자 선발을 위해서 실행한 의례로 조선 시대에 총 8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대사례

의 큰 특징은 왕이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단순 활쏘기가 아닌 유교적 덕치주의를 

표방하는 조선의 정치이념까지 보여주는 국가적인 행사였다. 그러므로 대사례는 국가

에 우환이 있을 때는 시행되지 않았다.  

조선 시대 대사례는 『朝鮮王朝實錄』(이하 ‘실록’)을 통해 진행 상황을 알 수 있으며, 

최근에는 『大射禮儀軌』(이하 ‘의궤’)를 이용하여 대사례의 성격을 밝혀낸 연구가 있었다.1) 

1) 朝鮮時代 大射禮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申炳周, 「영조대 대사례의 실시와 『大射禮儀軌』」, 
『한국학보』28(일지사, 2002), 61~90쪽; 강신엽, 「조선 시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운영」, 『朝鮮時代史學報』
16(조선 시대사학회, 2003), 1~57쪽; 박종배, 「조선 시대 성균관 대사례의 시행과 그 의의」, 『교육사학연
구 13』(한국교육사학회, 2003), 33~58쪽; 이찬우, 「조선 시대 활쏘기 의식-18세기 英·正祖시대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대학원 체육교육과, 2008); 심승구, 「朝鮮時代大射禮의 設行과 政治, 社會的意味」, 『韓
國學論叢』32(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한문학연구실, 2009), 277~311쪽; 천호준, 「대사례 의궤의 스포츠 
기록사적 의미」, 『한국체육사학회지』15(한국체육사학회, 2010), 11~25쪽(시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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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학계의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연구로는 대사례가 거행되는 장소가 성균관이라

는 점에 주목하여 이것이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고찰해 보려는 연구가 있었다. 한

편, 2000년대부터 지속한 대사례에 관한 연구는 대사례와 관련한 유물소개가 이뤄지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록과 의궤를 통해 조선 시대 8차례 이뤄졌던 대

사례와 성격에 대해 기존의 연구를 정리해 보고 부천활박물관과 타박물관 소장 대사

례 관련 유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2.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 

가. 大射禮의 기원

전언한 바와 같이 대사례는 왕이 참여하는 국가적 차원의 활쏘기 행사였다. 대사례

는 고대 중국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 중국에서는 천자(天子)나 제후(諸

侯)가 활쏘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미 진나라 이전에 시행되었다고 추측한다. 중국의 

대사례는 일반적으로는 주(周 BC 1046∼BC 771) 부터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왔다.2) 

당시 활쏘기 의식은 연사(燕射), 빈사(賓射), 대사(大射)로 구분할 수 있었는데 약간씩 

성격이 상이했다.3) 이 중에서도 대사는 천자나 제후가 제사를 거행하기 전에 하는 활

쏘기로 집사자를 선정하는 목적에서 하는 것이었다. 빈사나 연사보다 비교적 그 의식

이 성대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대사라고 구분하였다.4) 

진한(秦漢 BC 221~AD 220)이후에는 세 종류의 사례가 모두 대사(大射)로 통칭하

여 대사례는 관덕(觀德)(덕행을 관찰하는 대사례의 수양, 교육적 성격), 습무(習武)(무

예를 익히는 군사적인 성격), 환오(歡娛)(활쏘기와 음악을 통해 군신과 모든 참여자가 

즐거움을 나누는 오락적 성격)의 복합적인 성격을 보이게 된다. 중국에서는 진한이후 

대사례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대에는‘진설(陳設)-회례(會禮)-어

사(御射)-상벌(賞罰)’로 대사례의 의식적 절차가 제도적 형식을 완비하게 되었으나 중

2) 강신엽, 위의 논문, 27~32쪽. 

3) 賓射는 제후가 조회를 열어 이웃 나라의 임금과 함께 활을 쏘는 것을 말한다. 燕射는 한가할 때 임금의 
사적인 공간에서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즐기는 것으로 예식적인 성격이 약했다고 보인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4464&cid=41826&categoryId=41826

4) 대사례의 기원에 대한 내용은 박종배, 앞의 논문, 33~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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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 전시기에 걸쳐 대사례가 국가적인 행사로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5) 송대(宋代) 이후 금․원대(金․元代)에서는 비록 대사례는 시행되지 않았으나 『世祖

實錄』에서 이와 비슷한 의식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6)

춘추(春秋)의 대사(大射)입니다. 대개 금인(金人)은 요(遼)나라의 풍속을 이어 받

아 3월 3일과 9월 9일에 하늘에 절하고 버드나무를 쏩니다. 이것은 비록 중원(中原)

의 제도는 아니더라도 또한 번국(藩國)의 성사(盛事)입니다. …

명대(明代) 홍무(洪武)3년(태조, 1370)에 대사례에 대한 기록이 보여 중국에서는 명

대에 이르러 대사례를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7) 고려에서는 당과 송의 제도를 모방

하여 오례(五禮)중심의 국가의례를 제정하였으나 대사(大射)의식은 마련하지 않았다. 

국왕이 활쏘기에 직접 참여하는 모습은 태종대부터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태종대 

예조판서였던 맹사성(孟思誠 1360~1438)은 대사례에 관한 글과 그림을 태종에게 올렸

지만 이 그림이나 글에 대해서는 현재는 알 수 없다.8) 이후 『世宗實錄』오례의(五禮儀) 

중 군례(軍禮)에서 활쏘기 단에서 왕이 친히 활을 쏘는 「射于射壇儀」와 활쏘는 모습을 

관람하는「觀射于射壇儀」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9)

실록을 통해 확인된 조선 전기 왕과 신하들의 활쏘기는 정식의 대사례라기 보다 여

흥을 즐기거나 활쏘기를 연습하는 차원해서 행해진 활쏘기 성격이 강하다.10) 왜냐하면 

친사와 관사가 이뤄지는 곳이 주로 청화정, 경회루, 모화관(현 독립문), 궁궐의 후원 

등으로 격식이 있고 상징적인 의미를 띠는 공간이 아니라 활쏘기가 적당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활쏘기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의례적인 규범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사례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세조 2년(1456)에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梁誠之 1415~1482)의 상소에서 3월 

3일과 9월 9일에 대사례를 실시하여 해마다 상례로 삼자는 내용은 세조 때 까지 대사

5) 박종배 위의 논문, 35~37쪽; 강신엽 앞의 논문, 32쪽.  

6) 『世祖實錄』 卷3, 1456年 3月 28(丁酉)日. 一, 春秋大射。 蓋金人承遼俗, 於三月三日、九月九日拜天射柳。 
此雖非中原之制, 亦藩國之盛事也。  

7) 『大明會典』 卷51, 禮部 9, 大射禮 강신엽, 앞의 논문, 32쪽에서 재인용. 

8) 『太宗實錄』 卷33, 1417年 1月 27(甲寅)日. 禮曹判書孟思誠上大射禮文與圖, 上曰: “不可泥古, 予當酌古
準今而爲之。” 

9) 「射于射壇儀」와 「觀射于射壇儀」의 의식은 세종때 처음 당을 모방해 만든 것으로 이것이 일부 개정을 거
쳐 성종대 『國朝五禮儀』에 수록됨으로써 조선조 역대 대사례의 기본적인 틀을 형성했다는 의의가 있다. 
박종배 앞의 논문, 52쪽. 

10) 박종배 위의 논문, 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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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의 정식 행사가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1) 다만 세조연간까지 실

록을 통해 확인한 바 당시는 대사례에 대해 인식만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기록을 통해 본 조선 시대 대사례의 시행

실록의 대사례 기록을 토대로 조선 시대 대사례가 정식으로 시행된 예는 총 8회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표1.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 사례>와 같다. 1471년 대사례가 처음 

시작된 이래로 중종 29년인 1534년 까지 대사례가 지속되다가 영조대 까지 시행되지 

않은 점이 보인다. 

이것은 중종대 흉년이 지속되고 임금의 어머니인 자전(慈殿)의 병환으로 대사례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이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으로 국가가 황폐화 되고 

붕당의 다툼으로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못했던 것은 영조대 까지 대사례를 지속시킬 

수 없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대사례는 왕이 직접 참여하는 국가적인 행사로서 국가가 무사태평할 때 시행이 가

능한 것이었다. 흉년과 같은 자연재해, 민란․변란, 전쟁과 같은 대내외적인 문제가 생

긴다면 사실상 그 시행이 불가능하였다.12) 이것은 실록에서 중종과 문신이었던 정광필

(鄭光弼 1462~1538)과의 대화에서도 확인된다.

상이 이르기를, “문묘(文廟)에 친제(親祭)하고 능침(陵寢)에 지알(祗謁)하는 것은 

다 큰 예의인데 잇달아 흉년이 들어서 거행하지 못한 지 오랬으나 올해는 농사가 

웬만하므로 거행할 수 있었다. 다만 대사례(大射禮)는 근래 아주 폐하였으니 이제 

또한 거행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매, 정광필이 아뢰기를, “대사례는 태평(太平)을 꾸미는 성사(盛事)인데, 국가가 

잇달아 흉년을 만나 성례(盛禮)를 거행하지 못한 지 이미 오랬다가 이제는 조금 곡

식이 잘되었고 올해처럼 잘되는 해도 만나기 쉽지 않으나 흉년이 이미 지극하였으니 

이제 조금 곡식이 잘되었더라도 문득 큰 의례를 거행할 수 없습니다.

11) 『世祖實錄』 卷3, 1456年 3月 28(丁酉)日.  一, 春秋大射。 蓋金人承遼俗, 於三月三日、九月九日拜天射
柳。 此雖非中原之制, 亦藩國之盛事也。 我東方雄據海東, 自三國至于前朝, 郊天饗帝, 無不爲之。 今固不
能悉遵其舊, 稍倣遼、金故事, 於三月三日、九月九日親幸郊外, 行大射禮, 歲以爲常。 如是則庶幾張皇我武, 
士氣亦增, 而自成一國一代之風俗矣。

12) 『中宗實錄』 卷63, 1528年 10月 28(丙寅)日. ”上曰: “親祭文廟, 祗謁陵寢, 皆禮之大者。 連因凶歉, 不行
久矣, 今年農事偶然, 故已得行之矣。 但大射禮, 近來頓廢, 今亦擧行何如?” 光弼曰: “大射禮, 乃所以賁
飾太平之盛事也。 國家連遭凶荒, 不得擧盛禮已久, 而今則稍稔, 如今年之熟, 亦不易得。 但凶荒已極, 今
雖稍稔, 未可遽行大禮也; 강신엽, 앞의 논문, 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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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 사례 

횟수 시기 장소 목적 비고 

1
성종 8년 8월 3일

(1471)
성균관 군신간 일체감 형성

『朝鮮王朝實錄』

「大射禮儀註」

*『國朝五禮儀』에
도 수록

2
연산군 8년 3월 1일

(1502) 
성균관

왕업 계승에 대한 책임감

구체적 절차와 기
록 없음

3
연산군 11년 9월 13일

(1505)
경회루 

유사시 외적의 침략에 대
응, 무사 태평시에는 예악
을 익히는 방편

4
중종 29년 8월 16일

(1534)
성균관

선왕의 성대한 의식을 계
승하고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해 

5
영조 19년 윤4월 7일

(1743)
성균관

군신간 의리 확인, 왕위 
계승의 정통성 확인  

『大射禮儀軌』

6
영조 40년 2월 8일

(1764)
충량과와 함께 실
시13) 

7
정조 3년 9월 25일

(1779)

奉謨堂에 
전배 拂
雲亭 신하와 화합, 왕위계승의 

정통성 확인

燕射禮習儀

8
정조 7년 12월 10일 

(1783)
春塘臺 燕射禮習儀

조선 시대 최초로 시행된 정식 대사례는 1477년(성종 8년), 8월 3일 성균관에서

였다. 조선역사상 첫 대사례의 모습은 다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이 성균관(成均館)에 나아가 친히 석전(釋奠)을 행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

아가 윤자운(尹子雲)과 양성지․ 김유(梁誠之·金紐)를 독권관(讀券官)으로 삼고, 정은

(鄭垠)과 노공필(盧公弼)을 (대독관)對讀官으로 삼아, 우리나라에서, 〈중국 황제에

게〉각궁(弓角)을 수매(收買)하도록 허락하여 줄 것을 청하는 표(表)를 제목으로 하

여, 유생(儒生)을 시험하도록 명하였는데, 응시한 자가 모두 1천 4백 인이었다. 그리

고 사단(射壇)에 나아가서 회례(會禮)를 베풀기를 정지(正至)때의 회례의식(會禮儀

式)과 같이 하고, 술이 세 순배 돌자, 대사례(大射禮)를 행하였는데, 헌가(軒架)에서 

13) 1764년(영조 40) 처음으로 시행된 정시(庭試)의 일종으로서,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항거하다가 순절한 
이들의 충절을 기리고 아울러 그 후손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처음 실시하였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9817&cid=46622&categoryId=46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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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악이 연주되니, 임금이 네 대의 화살을 쏘아 1발을 맞추었다. 그리고 나서 월산대

군(月山大君)과 영의정 정창손(鄭昌孫) 이하 68인이 차례로 짝을 지어 활을 쏘았는

데, 맞힌 자는 상을 주고, 맞히지 못한 자는 벌을 주기를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리

고 해사(該司)에 명하여 방방(放榜)과 유가(遊街) 등의 제사(諸事)를 갖추게 하고, 

신시(申時)에 윤자운(尹子雲)등이 4인을 뽑아 아뢰니, 임금이 진사(進士) 권건(權建)

을 제1등으로 삼고, 송질(宋軼)과 민사건(閔師騫)·송윤종(宋胤宗)을 차등으로 삼았

다. 임금이 단상(壇上)에 나아가서 방방(放榜)하니, 백관(百官)이 진하(陳賀)하기를 

의식과 같이 하고, 권건 등이 나가자, 임금이 사관(四館)에 명하여 신래(新來)를 불

러서 희학(戲謔)을 하게 하였다. 또 명하여 내구마(內廐馬)를 타게 하였는데, 유가

(遊街)때에는 다리와 문을 에워싸고 구경하는 자가 수천 명이나 되었다.14)

위 기록에서 확인되는 조선 시대 최초 대사례는 ‘친사석전(親任釋奠)15)→ 중국황제

에게 각궁(弓角)을 수매(收買)하도록 허락을 요청→시험을 실행→대사례(大射禮)(會禮-

왕이 화살을 쏨(어사, 친사 (御射, 親射))-종친, 신하들이 화살을 쏨((시사)(時射))-상벌

(賞罰)-방방(放榜)(합격자 발표)의 순서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성종이 성균관에서 첫 대사례를 열었다는 점이다. 중국의 경우에도 당

송대 (唐宋代 614~1279) 이래로 태학에서 대사례를 거행했던 적이 없었다. 대사례가 

행해지기 전인 조선전기 그 어떤 왕도 성균관에서 활쏘기를 거행한 전례는 없었던 것

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볼 때 성종이 조선 초기 일반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거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성종이 성균관에서 첫 대사례를 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성종은 신하들

과 함께 활쏘기 의식을 하고 나라를 위해 일할 선비를 선택하고 이로써 군신간의 의

리를 확립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음악연주에 맞춰 활을 쏘도록 

하면서 악(樂)을 익히게 함으로써 유교에서 예악(禮樂)의 원리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

14) 『成宗實錄』 卷83, 1477年 8月 3(丁酉)日. 上詣成均館, 親行釋奠。 御明倫堂, 以尹子雲、梁誠之、金紐爲讀
券官, 鄭垠、盧公弼爲對讀官, 以 ‘本國請許收買弓角表’ 爲題, 命試儒生, 赴試者摠一千四百人。 御射壇, 
設會如正至會儀。 酒三遍, 行大射禮, 軒架旣作, 上發乘矢, 中一矢。 月山大君婷、領議政鄭昌孫以下六十八
人, 以次耦射, 中者賞, 不中者罰如儀。 命該司備放榜、遊街諸事, 申時, 子雲等取四人以啓。 上以進士權建
爲第一, 以宋軼、閔師騫、宋胤宗爲次。 上御壇上放榜, 百官陳賀如儀。 及建等出, 上命四館呼新來, 俾呈戲。 
又命乘內廐馬遊街。 時環橋門觀聽者數千許。

15)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 제사,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74807&cid=46649&categoryId=46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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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그리고 대사례를 통해 습사(習射)하는 것을 권장함으로써 이것이 유사시에 군사

적 목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16) 성종의 아들인 연산군은 성균관에서 

대사례가 왜 성균관에서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17)

 

…그러나 반드시 학교에서 익히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사람의 착함을 알아내고 

선비의 재질을 가려 뽑아 교화(敎化) 가운데서 함양(涵養)되게 한 것이니, 어찌 과녁 

맞히기를 주로 하여 힘만 숭상할 뿐이겠는가. …

1477년 성균관에서는 8회의 대사례 가운데 4회의 대사례가 성균관에서 진행되었다. 

이는 성종이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시행한 목적을 후대 왕들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즉, 성종의 정치적, 군사적, 교육적 목적을 염두해 둔 행동을 후대의 왕들이 모범으로 

따른 것이다. 

성종은 처음 대사례가 실시된 이후 예문관(藝文館)에서는 대사례 악장(樂章)을 지어 

바쳤으며18) 대사례의주(大射禮儀註)가 완성되었다.19) 대사례의주는 대사례 시행 3일전 

병조가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하는 것부터 각 물품의 위치와 설치, 그날의 순서, 활을 

쏘는 순서와 더불어 음악의 연주, 활 쏜 다음의 절차, 그리고 상벌에서 의 환궁(還宮)

의 절차 까지 모든 대사례 광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20) 

<표1>과 같이 성종이후 대사례는 연산군(재위: 1476~1506)때는 2회에 걸쳐 진행되

었다. 1502년에는 성종 때와 같이 성균관에서 1505년에는 의정부에서 (문선왕)文宣王

(공자)에게 제사를 지낸 후 경회루로 옮겨가 대사례를 거행하였다. 1502년 3월 1일 

대사례는 연산군의 대사례 시행은 왕업 계승에 대한 책임감으로21) 1505년 9월 13일

16) 박종배, 앞의 논문, 47쪽. 

17) 『燕山君日記 』 卷43, 1502年 3月 2(丁酉)日. …然必講於學校者, 所以知人之善, 擇士之材, 涵養於敎化
之中, 豈惟主皮尙力而已哉?… 

18) 『成宗實錄 』 卷82, 1477年 7月 23(戊子)日. 禮曹啓: “《通典》大射禮: ‘諸侯樂以《狸首》七節, 卿大夫樂以
《采蘋》五節。’ 然古詩於今不可歌以爲節, 且《狸首》乃逸詩也, 今大射禮樂章, 

19) 『成宗實錄 』 卷83, 1477年 8月3(丁酉)日.

20) 이외에도 첫 번째 대사례의 시행을 찬양하는 大射頌을 南原君 梁誠之(1415~1482)가 올리기도 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成宗實錄 』 卷83, 1477年 8月 6(庚子)日. 

    …동문을 나와서 사단에 나아가네/ 웅후를 베푸니 용깃발이 편안하네
    붉은 활을 쏘시니/ 네 화살이 깨는 듯/ 전하께서 적중하사. 뭇 신하 하례하네. 장군 재상 모셔 쏘고/ 
    여러 짝이 다투누나/ 좋은 상도 받으며 큰 술잔에 술 마시네/ 역정 아니라 가르침이니/ 기쁘면서 즐  

거웁네 한 사라의 경사에 사방이 복종하네… 

21) 『燕山君日記 』 卷43, 1502年 3月 2(甲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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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사례를 거행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고 대사례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

기도 하였다. 

연산군은 천하에 사변이 있을 때 전쟁을 하는데 활쏘기를 쏘고 무사태평할 때에는 

예의를 익히는 방편으로 대사례를 거행하고 있다고 전한다.22) 그러나 연산군 때 대사

례는 군신이 함께 향락에 빠진다는 비판을 하는 여론이 있었고23) 대사례 당시 벌주를 

마실 때 침을 흘렸다는 이유로 문신 최응현(崔應賢 1428~1507)을 불공죄(不恭罪)로 

다스리는가 하면 대사례를 끝내고 환궁할 때 얼굴을 가리고 잇던 자를 잡지 못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여 모조리 형벌에 처하기도 하였다.24)

중종(재위: 1506~1544)때는 선왕의 성대한 의식을 계승하고 학교를 부흥시키기 위

해 대사례를 거행했으나25) 전언한 바와 같이 흉년과 자전(慈殿)의 병환 등으로 대사례 

시행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 영조대 대사례 재시행과 『大射禮儀軌』 제작

중종 이후 대사례가 다시 시행된 것은 영조(재위: 1724-1776)때에 이르러서 였다. 

영조의 대사례의 실시는 왕권강화를 위한 국왕의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 즉위 초 부터 

그가 표방했던 탕평책이 제대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집권중기인 1740년대부터 어느 

정도 탕평이 실효를 거두면서 정국은 안정의 국면을 보였다. 

영조의 대사례는 노론의 기세를 억제하고 탕평군주의 권위를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

적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임금이 궁밖에 나가 신하들과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

데 직접 활쏘기를 하는 것은 농촌에 가서 몸소 밭갈이를 하는 친경(親耕)의식과 더불

어 임금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중요한 행사라고도 볼 수 있다.26) 

이러한 배경 아래 영조는 본인의 나이 50세를 맞아, 200년 만에 대사례를 재개할 

22) 『燕山君日記 』 卷59, 1505年 9月 13(甲午)日.  

23) 『燕山君日記 』 卷59, 1505年 8月 12(甲子)日. 傳曰: “大射禮侍射官及司饔院提調, 今日於藏義門外新亭
賜宴。 且能製詩者製進。 如此事, 不肖者以爲君臣耽樂, 然太平之時, 上下相和, 朝野無事, 雖頻設華筵, 
以報昇平, 有何不可? 況古之帝王, 皆有離宮, 以爲燕閒之所, 如唐之避(署)〔暑〕驪山。 前朝亦有長源亭, 今
之新亭, 亦何妨害?” 

24) 연산군 당시 대사례를 신하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악용한 기록으로는 『燕山君日記 』 卷43, 1502年 3月 
18(庚寅)日; 卷59, 1505年 9月 14(乙未)日; 卷59, 1505年 9月 16(丁酉)日.을 참조. 

25) 『中宗實錄 』 卷20, 1514年 2月 5(己亥)日. “近來儒生不樂就學。 興學之事, 在上之人, 皷舞振作之耳。 且
大射禮, 先王朝盛禮, 亦興學之一端也, 今可爲之。”上曰: “興學校事, 擇賢師長而任之, 可也。 大射禮, 果
是盛事, 四月間爲之, 何如? ” 

26) 한영우, 『조선왕조 의궤- 국가의례와 그 기록』(일지사, 2005), 270쪽.  



조선 시대 대사례 시행과 활이야기 15
수 있도록 했고, 이것이 1743년(영조 19)에 이뤄진 대사례였다. 성종의 첫 대사례 행

사를 기리기 위해 영조 본인 역시 성종 때와 같이 성균관에서 대사례를 시행하도록 

했다. 대사례의 시행이 영조의 숙원 사업이었다는 점은 여러 면모를 통해서 확인이 되

는데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그날 행사의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는 『大射禮儀

軌』 제작이었다.27) 

이 책은 국가 오례(五禮)의 법식을 정리한『國朝五禮儀』와 명나라의 법전인『大明會

典』을 참고로 대사례 거행 후 예조참판 오광운(吳光雲 1689~1745)을 중심으로 대사례

의식을 현실에 맞게 정리한 자료이다.28)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 장서각에 보관되어 

있는 이 책은 원래 총 5권으로 제작되었으나 장서각 소장은 책의 표지에‘의정부상’(‘議

政府上’)이라고 적혀 있어 의정부 보관용임을 확인할 수 있다.29) 이 책의 구성은 <표

2>와 같다. 책의 앞면은 대사례를 시행할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御射禮圖>, <侍

射禮圖>, <侍射官賞罰圖>라는 이름으로 각각 4장에 그려져 있다. 

<어사례도>는 위에서부터 임금의 활쏘기 장면을 시작으로  어가와 용기, 악대의 연

주, 임금이 쏠 수 있었던 웅후(雄侯)-곰이 그려진 붉은 과녁-를 그렸다. 왕을 그려넣

을 수 없었기 때문에 <日月五峰圖>를 그려 왕이 있음을 표시해 두었다. <시사례도>

는 신하들의 활쏘기가 이어지며 맨 밑에는 신하들이 쏠 수 있는 미후(麋侯)-사슴이 그

려진 파란 과녁-를 그렸다. <시사관상벌도>에서는 활쏘기를 잘한 사람은 상으로 오른

쪽 탁자에 있는 옷감과 활을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왼쪽 탁자에 있는 술을 벌주로 주

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 그림은 각 장면을 순서대로 자세히 그려놓아 실제로 이곳

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  

27) 영조는 200년 만에 재개된 대사례에서 중종이 맞힌 화살수와 자신이 맞힌 화살수가 같다는 점에 감격
해 하기도 하고 성균관의 명륜당에 현판을 걸게 하고 六一閣을 짓고 대사례에 사용되었던 기구들을 보
관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다. 『英祖實錄 』 卷57, 1743年 潤 4月 7(庚申)日. 

28) 제작은 예조참판 오광운, 병조전랑 이섭원, 예조좌랑 남언욱이 참여하였고 예조와 병조에 소속된 서리 
등이 참여하였다. 畫員, 冊匠도 참여하였다. 영조의 대사례는 200년 만에 이뤄지는 행사였다. 그이 때
문에 가장 먼저 참고한 것이 대사례를 거행했던 성종대와 중종대의 일이었고, 그 내용을 강화 정족산성
사고의 실록에서 찾아 오도록 李命坤에게 명령 하였다. 영조는 대사례를 성대한 행사로 거행했지만 대
사례에서 왕이 술을 마시는 행사를 없애는 등 검소하게 치르려는 노력을 하였다. 이성곤, 활쏘
기 의례의 모범, 『한국무예사료총서』(2009), 12~19쪽. 

29) 『대사례의궤』는 앞면에 묵서로 御覽用, 史庫 保管用, 禮曹 保管用, 成均館 保管用, 議政府 保管用이라 
적혀 있어 모두 5부가 제작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유일하게 규장각 본이 전하고 있다. 서울대 규
장각에서는 이 책을 2001년에 영인본으로 출간했는데 여기에는 申炳周의 자세한 해제가 실려 있다. 한
영우, 앞의 책, 주. 42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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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례도> <시사례도> <시사관 상벌도>

<도1>. 『大射禮儀軌』에 그려진 대사례의 모습, 1743, 서울대학교 규장각 장서각 

각각의 그림은 당시 중요한 장면을 포착하여 대사례가 치러진 장소,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사용된 기물들을 상세히 표현하여 당시 대사례 행사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자

료로 활용되고 있다. 

『大射禮儀軌』에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大射禮圖解」인데 이름 그대로 앞의 그림에 

대한 상세한 풀이라고 볼 수 있다. 대사례는 작헌례(酌獻禮)를 시작으로 문무과의 과

거시험에 이르기까지 성대한 의례였다. 긴 시간의 그림을 3장으로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대사례도해라는 글을 만들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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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2. 『大射禮儀軌』 구성 

구분
원전

(原典)
내용 

어사례도(御射禮圖)

시사례도(侍射禮圖)

시사관상벌도

(侍射官賞罰圖)

4~15면
대사례를 시행할 때의 모습을 그림. 군주의 시종 및 어가, 
호위군, 시사관, 악기의 배치 및 악관의 정열, 활쏘기 할 때 
궁시 및 관련 제구, 상탁, 벌탁의 배치를 묘사

대사례도해

(大射禮圖解)
16~23면

군주의 출궁, 석전제, 어사, 시문 문무과 시행 및 합격자발
표, 환궁의 모습을 기술

제집차급시사관좌목

(諸執事及侍射官座目)
23~29면

집사자의 명단, 시사관 30명에 대한 명단(종친, 의빈10명, 문
신 10명, 무신 10명)

계사질(啓辭秩) 31~117면
대사례 시행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한 3월 27일부터 대
사례를 종결하고 마무리 단계인 윤4월 9일까지 군신간의 논
의 내용을 기술

의주질(儀註秩) 119~140면

의주질(儀註秩)에는 문헌작헌예시(文廟酌獻禮時), 출환궁의
(出還宮儀), 문헌작헌예의(文廟酌獻禮儀), 문과시취의(文科
試取儀), 대사례의(大射禮儀), 무과시취의(武科試取儀), 문
무과방방의(文武科放榜儀)의 의식 절차가 상세히 기술  

이문질(移文秩) 141~143면
6조에서 예하 부서로 보내는 공문 수록 이것은 사단(射壇), 
과녁 설치 등 대사례시행과 관련한 예하 부서에 지시하는 내용

감결질(甘結秩) 143~153면

물목질(物目秩) 155~171면
대사례를 시행할 때  소용되는 제구(諸具)를 나열, 제구는 
활, 화살, 웅후, 미후, 상벌탁 등등

대사예기(大射禮記) 173~176면
예문관 제학 원경하가 윤4월 16일에 지은 글, 원경하는 영조 
19년에 시행한 대사례의 배경, 과정, 의의등을 서술

의궤부

(儀軌部) 
177~186면

궤를 제작한 관원의 명단, 의궤 제작과정, 예조참판 오광운
의 발문 등이 수록 의궤를 제작한 중심인물은 당상 예조참
판 오광운(吳光雲), 낭청(郞廳) 병조정랑 이섭원(李爕元), 
예조좌랑 남원욱(南彦彧)

발문

(跋文)
187~189면

제목은 없으나 해설의 편의를 위해 발문(跋文)이라 함. 예조
참판(禮曹參判) 오광운(吳光運)이 『大射禮儀軌』를 영조에게 
올리며 지은 발문(跋文). 대사례 거행의 경과 및 의의, 의궤 
제작의 의의 등을 정리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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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①
영조과 원유관(遠遊冠)을 쓰고 강사포(絳紗袍)를 입고 영화당(暎花堂)에서 가

마를 타고 집춘문(集春門)을 나옴

②
하련대(下輦臺)에 이르러 악차(幄次)로 들어와 면복(冕服)을 갖추고 문묘(文

廟)에 나아가 작헌례 행함

③

익선관과 곤룡포 차림으로 명륜당에 나아가 문과시험을 보고 악차로 돌아온

다. 악차는 3단으로 되었는데 1단은 어좌위(御座位), 2단은 어사위(御射位), 3단

은 종친, 의빈(儀賓), 문무시사관(文武侍射官)의 자리. 단의 동쪽에는 세 개의 탁

자를 설치하는데 1탁자에는 임금의 결습함(決拾函), 2탁자는 어궁함(御弓函), 3

탁자는 어시함(御矢函)을 둔다. 탁자와 함은 홍색 사위(射位)와 웅후와의 거리는 

90보(약 110미터), 후의 크기는 예기척(禮器尺) 18척. 이와 같이 8제구(諸具)를 

정위치. 8개의 제구(諸具)는 임금의 과녁, 무과시험과 연습용 과녁, 깍지, 팔찌, 

살가림, 살그릇, 잔대, 술잔이 해당됨. 

④

영조가 어좌에서 내려오면 음악이 연주, 사위로 나가면 음악이 그치고 제1시는 

4절의 음악과 상응해서 쏘아 명중, 2시는 처음 활 쏜 것처럼 한다. 총 4발을 쏜

다. 

⑤

어사가 마치면 웅후를 걷고 미후를 펼친다.  시사자는 짝과 함께 사석(射席)

에 올라 북향하고 부복했다가 일어나고 또 몸을 마주하고 읍을 하면 제1절의 음

악이 연주, 이에 맞춰 첫 화살을 발사. 4발을 쏜다. 이때 맞추면 북을 울리고 못 

맞추면 징을 친다. 

⑥
과녁을 맞추면 홍기, 정을 맞추면 채기가 들린다. 황기는 상이고 흑기는 하이

고 청기는 왼쪽, 백기는 오른쪽 시사가 끝나면 음악연주가 멈춘다. 

⑦

병조판서가 적중수에 대한 기록을 알리고 맞춘 자에겐 상을 못맞춘 자에게 벌

주를 내림. 상품은 매, 찬신, 성임, 광신, 동정을 표리(表裏)와 탑견(搭肩)을 받는

다. 맞추지 못한 자는 무릎 꿇고 왼손에 시위 푼 활을 잡고 오른손에 치를 잡고 

술을 마신다. 

⑧
인의가 문무백관은 인도하고 무시관(武試官)은 과거시험자를 인솔하여 배위(拜

位)로 나아가 영조에게 4배례(拜禮)를 올리고 시험을 치르고 합격자를 발표한다. 

⑨ 영조는 가마를 타고 돈화문을 통해 환궁한다. 

영조 19년에 시행된 대사례 시행에 대한 전모를 『大射禮儀軌』, 「大射禮圖解」에 입

각하여 대사례의 의식과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3. 영조 19년(1743)의 대사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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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를 이어 왕위에 오른 정조(재위: 1776~1800)는 신하와 화합하여 활쏘기 행사를 자

주 가지면서 활을 잘 쏜 신하에게 주는 선물인 고풍(古風)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았다. 

<표1>, <도3>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정조는 모두 2회의 대사례를 열었는데 이때 

조상의 유품을 착용하기도 했다고 한다.30) 이것은 군주가 효(孝)를 표현함으로써 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을 부여받고 신하와 백성에게 그 권한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된다

고 볼 수 있다.

 古風, 국립중앙박물관

<도3>. 古風, 부천활박물관, 복제본 

1792년(정조 16) 12월 19일에 국왕의 활쏘기에 
같이 갔던 검교제학(檢校提學) 오재순(吳載純)에
게 동짓날에 먹는 전약(煎藥)을 고풍(古風)으로 
내려준 것에 관련된 문서이다.

고풍은 새로 부임한 관원이 인사 관련 관청의 종
인 하례(下隷)에게 금품을 내리는 것을 말하지
만, 국왕이 활쏘기를 할 때 수행한 신하들에게 
물품을 내리는 것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30) 강신엽, 앞의 논문, 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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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4> 이중화, 『조선의 궁술』(1929), 영인본, 부천활박물관  

3. 대사례와 부천활박물관 소장품

 

부천활박물관은 활전문 박물관으로 2004년 12월 14일 중요무형문화재 故 김장환

(1908~1984)의 유품 240여점을 기증받아 개관하였고 현재 500여점의 활 관련 자료들

을 소장하고 있다. 비교적 활과 화살을 소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군사관련 박물관은 부

천활박물관,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파주영집궁시박물관, 서울 황학정 국궁전시관이 

대표적이다. 

이들이 소장하고 있는 대사례 관련 유물은 생각만큼 많지 않다. 우선 당시 직접 사

용했던 활과 화살이 현존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 관련 자료들은 근현대에 중요

무형문화재에 의해 복원된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사례가 국가의 의례로서 정착

될 만큼 국가적으로 중시되었던 면을 볼 때 대사례 관련 유물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활박물관의 상설전 전시구성에 있어서도 매직비전의 설

치, 대사례에 대한 전시구성 등을 통해 볼 때 대사례 관련 자료의 이용과 대사례 의

식에 대한 연구는 필요한 부분이다. 

활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대사례 관련 

자료는 예궁과 왕이 쏠 수 있었던 과녁인 

웅후(雄侯)가 있으며 현재 상설실에 전시

되어 있다. 예궁에 대해서는 1929년 한글

학자 이중화가 우리나라 활에 관계되는 전

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조선의 궁술』(도4). 

에서 간략하게나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조선 시대 활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31)

조선 시대에는 용도에 따라 7종의 활이 있었는데, 이것은 정량궁(正兩弓), 예궁

(禮弓), 목궁(木弓), 철궁(鐵弓), 철태궁(鐵胎弓), 고, 각궁(角弓)이 그것이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신식무기가 등장하면서 활쏘기 연습용의 각궁이 전할 뿐이고 기

타의 것은 영원히 사라져 쓸모없게 되니 심히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 실물은 모두 

사라져 그림으로도 그 형태를 보여주지 못하고 글로써 그 제작을 설명할 도리가 없

31) 이성곤, 『새롭게 읽는 조선의 궁술』(국립민속박물관, 2008),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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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다만 각궁의 제도(制度)를 설명할 뿐이고 다른 활은 명칭을 거론할 뿐이다. 

조선의 궁술은 예궁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예궁의 명칭은 원래 대궁(大弓)이다. 길이는 6척(尺)이며 제도는 각궁과 동일하나 

여섯 가지 재료를 합성하여 만든다. 궁중에서 연사(燕射)와 반궁대사례(泮宮大射禮)

와 향음주례(鄕飮酒禮)의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예궁이라고 한다.32)

부천활박물관 소장의 예궁은 대사례를 대표하는 활로 크기는 48cm에 이른다.<도5> 

기증 당시 기록이 부족하고 유물카드의 기록이 상세하지 않아 이 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기 힘들다. 하지만 이 활이 중요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故김박영(金博榮 

1933~2011)에 의해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만들어 졌다고 한다.33)

 

 

  <도5>. 예궁, 48cm, 현대, 부천활박물관 

줌피의 경우 베로 한번 덧대었으며 활의 두께 치고는 비교적 두꺼워 중후한 느낌을 

준다. 이 활의 특징은 활의 끝 부분인 고자부분을 다른 색의 가죽으로 덧대어 장식하

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더욱 이 활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고자 안쪽으로 박쥐문과 기

32) 임금이 신하들을 격려하기 위해 궁중에서 잔치를 열었던 활쏘기 경기를 연사라 하고 임금이 성균관에 행차
하여 옛 성인에게 제향한 후에 신하들과 활쏘기를 한 것을 반궁대사례라고 한다. 이성곤, 위의 책, 73쪽. 

33) 중요무형문화재 제 47호 궁시장 故김박영선생님의 아들인 전수조교 김윤경 선생님의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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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학적이면서도 반복적인 문양을 띠로 붙여 화려함을 표현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흰색의 확대된 도고자는 가죽으로 싸서 만들었다. 도고자는 도고지라고도 하면 활에 

시위를 맬 때 심고가 맞닿는 부분인데 크기는 큰 것부터 작은 것 까지 다양하다.34) 

 

<도6>. 예궁, 조선, 육군박물관

부천활박물관의 예궁과 비교되는 활로 육군박물관 소장의 예궁 2점이 눈에 띤다.

<도6> 이 활은 형태가 달라 하나는 완전히 부려진 형태로 보인다. 왼쪽에 보이는 활

은 화려한 모습은 없지만 단순한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는 반면 오른쪽 활은 활박물

관 소장의 활과 비교해 두께는 얇아 보이지만 고자 끝을 다른 색의 가죽으로 장식한 

것이 공통적인 특징을 보인다. 

 

<도7>. 웅후, 근현대, 부천활박물관/ 황학정 국궁전시관 

34) 활과 화살에 대한 명칭은 이성곤의 앞의 책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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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박물관의 또 다른 대사례 관련 유물로는 웅후(雄侯)가 있다<도7>.35) 웅후는 왕이 

쏠 수 있었던 과녁으로 대사례시 함께 연주되는 웅장한 음악이 듣는 이로 하여금 감

정의 감화능력을 준다면 과녁은 신분에 따라 쏠 수 있었던 종류를 달리 함으로써 음

악과 함께 신분질서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활박물관 상설실에 대사례의 모습을 알 수 있는 매직비전을 설치하였는

데 이것은 『대사례의궤』의 어사례도(御射禮圖)등을 참고하여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생

소한 왕실 활쏘기 행사인 대사례를 소개하고 있다<도8>.

 

<도8>. 대사례 소개 매직비전  

35) 明代에는 천자를 虎鵠, 황태자는 熊鵠, 親王과 문무1·2품은 豹鵠, 3품에서 5품은 糝鵠을 6-9품은 狐鵠
을 문무관 자제와 뛰어난 士民은 布鵠(베로 만든 과녁)을 사용. 『明史』 권57, 「志」33, 禮11(軍禮), 大
射. 강신엽 앞의 논문, 12쪽; 조선에서는 임금은 웅후, 신하는 미후를 사용 : 『大射禮儀軌』「物目秩」, 大
射禮時所用諸具. 『大射禮儀軌』를 통해 볼 때 조선은 중국의 제도를 기반으로 나름 절차를 단순화 시키
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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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활쏘기는 중국 고대부터 무예의 수련과 더불어 정신을 수양하는 활동으로 인식되었다. 36) 

이에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활쏘기를 단순 무예의 습득으로 보지 않고 덕을 함

양할 수 있는 활동으로 여겼고, 이를 국가행사로 시행하였는데 이것이 대사례(大射禮)

라는 행사였다. 중국에서는 고대이후로 대사례가 성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471년(성종 8년)에 처음으로 대사례를 성균관에서 시행하였

다. 성종부터 중종 때 까지 대사례는 지속적으로 시행되다가 국내외적인 내우외환의 

문제로 영조이전까지는 더 이상 시행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대사례가 

군신간의 화합을 도모하면서 신분간의 질서와 왕권을 확인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국가

적으로 안정된 상태가 아니면 시행이 불가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점은 1534년(중종 29)에 대사례가 시행된 이후로 지속되지 않다가 200년 

만인 1743년(영조 19)에 재개된 점이다. 이 역시 영조가 탕평책을 시행한 후 어느 정

도 정치가 안정된 상태에서 영조의 왕권안정을 천명하고자 자신의 50세 생일을 맞이

하여 시행하게 됐다. 특히, 영조는 이 대사례의 모든 과정을 『大射禮儀軌』로 기록하여 

대사례관련 연구에 중요한 자료를 남겼다. 이를 통해 대사례의 진행과 필요한 물목 등 

국가 행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활쏘기는 조선 시대에 이르러 대사례라는 국가적인 행사로 시행되어 활 전

문 박물관인 우리박물관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야할 역사적인 주제이다. 활박물관의 대

사례 관련 유물과 전시물은 화살인 예궁과 과녁인 웅후, 대사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매직비전이 있다. 특히 예궁은 활박물관의 개관당시 중요무형문화제 제47호인 故 김박

영에 의해서 제작된 것으로 1929년 출판된 이중화의 『조선의 궁술』과 육군박물관의 

예궁을 토대로 제작한 복원품으로 확인되었다. 복제품이기는 하지만 현존하는 예궁이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이 또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활전문박물관으로서 역사적으로 중요 행사인 대사례를 관람객에게 더욱 부각 시키

36) 禮記』 46편, 「射儀」 射者, 男子之事也, 因而飾之以禮樂也. 故事之盡禮樂而可數爲, 以立德行者莫若射, 
故聖王務焉. … 是故古者天子之制, 諸侯歲獻, 貢士於天子, 天子試之於射宮. 其容體比於禮, 其節比於
樂, 而中多者, 得與於祭…故曰, “射者, 射爲諸侯也.” 是以諸侯君臣盡志於射以習禮樂. 夫君臣習禮樂而
以流亡者, 未之有也. 또한 활쏘기는 仁의 길이다. 활쏘기는 바르게 되는 것을 몸에서 구한다. 몸을 바
르게 한 후에 발하여 發해서 맞지 않으면 나를 이긴 자를 원망하지 않고 돌이켜서 자신에게 잘못을 구
할 따름이다. 『孟子』 公孫丑 上, 仁者如射，射者正己而後發。어질다는 것은 활 쏘는 것과 같다. 활 쏘는 
것은 자신을 바로 잡은 후 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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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전시와 교육을 통해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료 수집과 소장품에 대한 끊

임없는 연구와 컨텐츠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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